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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음악치료 이해관계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 겪는 과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인 음악치료사가 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고, (b)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의 공통적인 염려와 어려움을 서술하며, (c) 
연구 문헌으로부터 얻은 최상의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 학생들이 학생 신분에서 
전문 치료사가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에서부터 미국 공인 음악치료사가 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정보, 
재정, 학생 비자와 관련된 출국 전의 절차들; 둘째, 임상 실습, 학위 과정, 전임 학생(full-time) 
신분 유지 등과 관련된 교과 과정 중간에 필요한 요구 사항들; 셋째, 교육과정 실습(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선택적 실습 교육(Optional Practical 
Program, OPT), 그리고 취업 관련 비자 신청 등의 필수 교과 과정 이후의 절차를 포함한다. 
미국 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문화적 충격, 인종 차별, 음악치료 학업과 관련된 어려움, 
재정 문제, 심리적 어려움, 음악적 기술 향상 및 레퍼토리(repertoire), 즉 연주 곡목 확장과 
같은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문헌에서 확인된 모범 사례들은 국제 학생들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캠퍼스의 지원과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을 증진시키기를 권장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음악치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학생들을 위한 추가 제언들을 다루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권장 사항을 공유한다. 

키워드: 음악치료; 국제 학생; 교육과 훈련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를 선택하고 있다. 국제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미국으로 여행하는 비이민 비자 신분의 외국인으로 
정의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4). 이 학생들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ICE) 소속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이하 SEVP)의 인증을 받은 교육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s://doi.org/10.15845/voices.v24i3.3986


VOICES: A WORLD FORUM FOR MUSIC THERAPY   RESEARCH 

Chen et al. Voices 2024, 24(3). https://doi.org/10.15845/voices.v24i3.3986  2 

기관에서 특정 유형의 비자와 교육 과정을 받는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미국은 매년 백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의 약 4.6%를 차지한다 (Parker, 2023).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 447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학생들이다. 
현재 미국에서 음악 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국제 학생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Andrade 와 Hartshorn (2019)에 따르면,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은 고등교육 
성취에 방해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러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정보적, 제도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한다 (Wilczewski & Alon, 2023). 또한 
졸업 후 미국에 체류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취업이나 영주권 신청 등과 관련해 불안정한 
신분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은 음악치료 학위 공부나 직장에서의 추가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악치료 학생들과 교육자들, 임상 감독자들(전문적 발달을 돕고 
사례를 감독하는 전문가), 관리자들, 개인 사업자들은 미국에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국제 학생들의 여정을 더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 학생들이 본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구체화하고, (b) 미국에서 음악치료를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의 공통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개괄하며, (c) 연구 문헌에서 얻은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여 미국 내 국제 학생들이 학습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 
논문의 세 저자는 다음과 같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주립대학에서 음악치료 석사학위를 
취득한 중국인 학생, 미국에서 음악치료 학부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미국 대학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교수,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실습하며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미국인 교수를 포함한다. 이들은 미국에서 음악치료 국제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 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배경, 경험, 관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출국 전부터 음악치료 전문 실무까지의 과정에 대한 개요 
국제 학생들이 자국에서 미국으로 오며 음악치료 전문 실무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아래의 내용은 본 연구 논문 출판 시점에서 확인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과정에 대한 요약은 부록을 참조). 학생들이 겪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국제 학생들은 먼저 미국 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침을 명확히 따르기를 권고한다. 국제 학생들의 출국 전 과정에는 정보, 
재정, 학생 비자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음악치료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는 음악치료 실습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수, 전임 타임 학생 신분 유지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인턴십(치료실습)을 마친 후에는 
음악치료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과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실습 교육(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하 OPT)에 참여하거나 취업 관련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출국 전 과정 
Khanal 과 Gaulee (2019)는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이 출국 전에 겪는 어려움을 정보, 재정, 비자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로 분류하였다.  

정보와 재정 
미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교와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학생들은 USAGov (https://www.usa.gov/study-in-US)와 
미국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https://educationusa.state.gov/your-5-steps-us-
study)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미국 내 교육 옵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학교의 위치, 종류, 프로그램, 전공에 
따라 관심 있는 학교들을 비교할 수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다른 국제 학생들의 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EducationUSA, n.d.; USAGov, 2024). 또한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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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미국 음악치료 협회(AMTA) 
웹사이트(www.musictherapy.org)에서 미국 내에서 승인된 학교 목록을 검토하고 AMTA와  
SEVP 인증을 받은 학교들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은 지원할 학교 목록을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작성하게 된다.  
미국의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는 입학 지원서와 
필요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은 국제 학생 입학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에는 (a) 졸업장, 성적 증명서, 자격증 및 최종 국가 시험 점수 등 학력 증명서, (b) 학업 
성취를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시험 점수(예: 대입 지원자들에게는 American College 
Testing [ACT] 또는 Scholastic Assessment Test [SAT] 점수를, 대학원 지원자들을 Graduate 
Record Examinations [GRE] 시험 점수를 요구), (c) 영어 실력 검증을 위한 시험 점수(예: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가 포함된다. 학생이 면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또한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또는 CV, 에세이 등과 같은 다른 필요 서류들이 있다.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음악치료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보거나 음악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레코딩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 대학마다 요구하는 재정 증명의 형태가 다를 수도 있지만 국제 학생들은 최소 1년의 
학비, 주거비, 도서, 장비,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학이 승인되면 국제 학생들은 이 재정 근거 서류를 지정된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제출해야 한다 (Durrani, 2020).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a) I-20 신청서, (b)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사본, (c) 처음 유학 
체류 기간 1년 동안의 학비, 생활비, 학생 본인과 부양 가족의 건강 보험료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서류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재정 증빙 서류는 영어로 공식 
번역된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경우 재정 보증인의 은행 잔고 증명서와 재정 보증서 제출), 장학금 증명서, 조교 
제안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만약 학생이 
배우자나/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데려올 계획일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며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이하 SEVIS; SEVP가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국제 
학생 및 교환 방문자의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전자 시스템) 기록을 새 학교로 옮기는 
SEVIS 전송 절차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담당자는 I-20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입학 승인 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한다. 이 
입학 허가서는 학생이 미국 교육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이후 학생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다 (Durrani, 2020;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입학 허가서에는 학생의 정보, 학교 정보, 전공, 학위 취득 
예정일과 같은 학업 계획, 재정 정보, 고유 SEVIS 번호 등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20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prepare/students-and-the-form-i-20. 입학 
허가서는 학생들의 유학 생활 동안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며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한다. 학생들은 신분과 관련해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 인적 사항, 
프로그램 날짜, 전공 변경, 취업 허가 등) 새로운 I-20를 유학생 담당자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 할 때 입학 허가서에 반드시 유학생 담당자의 서명을 
미리 받아야 하며 이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필요하다. 
일부 학생들은 재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국제 학생들은 
특정 유형의 장학금, 보조금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자금 지원 또한 제한적이다. 하지만 국제 
학생들을 위한 다른 재정 지원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국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기관과 기업에서 미국에서 유학 및 연구를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및 보조금,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해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S.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2022). 유학생 입학팀을 통해 장학금을 
포함한 학교 자체 자금 지원 옵션이나 추가적인 비용 (예: 음대 대학의 스튜디오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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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SEVP 승인을 받은 학교가 입학을 허용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승인하면, 학교 측이 학생의 
정보를 SEVIS 시스템에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SEVIS 번호를 생성한다. 학생 비자 신청자(F 
및 M 비자)의 경우, 학교에서 I-20 양식을 발급하고 이 SEVIS 번호가 I-20입학허가서에 
인쇄된다. I-20 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FMJfee.com 에서 SEVIS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은 미국으로 입국할 때와 비자 신청 시에 꼭 필요한 식별 번호이므로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I-901 
SEVIS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EVIS 수수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html. 

비자 
앞서 말한 것처럼 비자 신청 절차는 국제 학생들이 미국 내 SEVP 승인 학교에 입학이 허용된 
이후의 단계이다. 미국 정부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들을 위해 F-1, M-1, J-1과 같은 3가지 
비자 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F-1 비자는 미국에서 어학연수 또는 학위 취득 등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학생 비자이며, M-1 비자는 미국에 있는 기관에서 
어학연수를 제외한 직업 또는 기타 비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교류 방문 비자인 J-1 비자는 미국에서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자국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학생들에게 
허가되는 비자이다. 미국 내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신학교, 음악원,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경우 일반적으로 F-1 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미국 내 대부분의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F-2 비자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비자) 이 학생 비자는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음악치료 학과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승인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따라서 이후 본문에서 설명되는 비자와 비자 발급에 관한 
내용은 F-1 비자 소지자와 F-1 비자 발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 비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U.S. Government Services and Information, 2022). F-1 비자와 같은 학생 비자는 I-20 
상에 기재된 학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65일 전에 발급될 수 있다.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전에 학생들은 먼저 온라인으로 DS-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된 DS-160 
확인 페이지를 비자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한다. F-1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여권, 신청자의 DS-160 확인 페이지, 비자 인터뷰 예약 확인서, 비자 사진,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입학 허가서 (I-20)를 구비 서류로 지참해야 한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또한 성적표, 졸업장, 학위, 자격증, 표준화된 시험 성적 등 학업 준비와 관련된 
서류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의 구체적인 계획과 미국을 떠날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 1년치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재정 증명 서류를 기타 추가 서류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학생들은 모든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예약 당일에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 
비자가 발급되면 국제 학생들은 미국 입국을 준비하고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입국을 위한 필요한 자료들과 서류들을 준비하게 된다 (U.S. Department of State, 2023). 
출국을 준비할 때 학생들은 건강 보험, 미국 내 주거 옵션, 현지 교통 및 날씨 등과 같은 
내용을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F-1 학생은 I-20 학위 프로그램 시작 
날짜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교과 중간 과정 
학생이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이하, USCBP)은 학생이 미국 내 처음 
입국하는 공항에서 I-94 출입국 기록증서를 발급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3). 이 I-94 서류는 국제 학생의 체류 신분, 합법적인 체류 기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정부 기록이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3). 이 서류는 
대부분의 정부 기관 또는 학술 기관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합법적인 방문자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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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한다.  
미국에 도착하면 모든 F-1 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들은 입국 후 최대한 빨리 학교에 도착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체크인을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학생 비자 신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모든 신입 국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학업과 생활을 위한 비자 
규정과 절차에 대한 안내, 취업 규정과 기회에 대한 정보 안내, 캠퍼스 및 지역 사회 투어,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영어 실력과 학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로 영어 시험을 
치거나 영어 관련 수업이나 워크숍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치료 
과정을 시작하기 전 음악 능력에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음악치료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 국제 학생들은 미국 내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발전시키게 된다. 미국 음악치료협회 (2021)에 따르면 음악치료는 “공인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치료적인 관계 안에서 개별화된 치료 
목적을 달성하도록 임상과 증거에 기반한 음악치료 중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음악치료 서비스는 개별 또는 그룹 세션으로 내담자의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의사소통적, 발달적, 학업적, 웰빙, 또는 영적인 필요에 기반을 두고 제공될 수 있다 
(음악치료공인위원회; Certification Board for Music Therapists [CBMT], 2020a). 음악 
치료사들은 의료, 교육, 재활, 정신 건강, 그리고 개인 사설 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미취학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임상 내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Knight et al., 2018). 
또한 미국의 음악 치료사들은 행동적, 발달적, 인문학적, 신경학적, 정신역학적, 즉흥적, 
문화 중심적, 지역 사회 중심적, 건강과 웰빙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CBMT, 2020a).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은 미국 음악치료협회(AMTA)가 승인한 학위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CBMT에서 제공하는 국가 자격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음악치료 수업, 
임상 실습, 인턴십 등 학부 또는 동등한 수준의 모든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생들은 음악 이론, 음악치료, 행동 과학 등의 과목을 포함한 교과 과정을 이수하여 
음악치료 학사 학위나, 기존에 학사 학위가 있는 학생들은 학사 후 동등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한 학사 학위나 동등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음악 치료사의 감독 
하에 1,200 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AMTA 에서 
요구하는 입문 수준의 전문적 역량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F-1 비자를 가진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난관과 더불어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국제 학생들은 미국 이민국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 베첼 국제 센터(SUBIC, n.d.)는 국제 학생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여섯 가지 중요 사항들을 제시했다. 첫째, 학생들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학사 연도(academic year, 예를 들어 미국의 
가을/봄 학기)에 전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학교의 필수 학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임 학생 신분은 일반적으로 학부생의 경우 학기당 최소 12학점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생들은 조교직에 따라서 학기당 최소 6학점 수강도 가능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소 
9학점 수강을 해야 전임 학생 신분으로 간주된다. 모든 F-1 학생들은 매 학기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신분이 상실된다. 여름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 등록이 선택 사항이다. 국제 학생들은 건강상의 어려움, 학위 공부를 끝낸 마지막 
학기에 졸업 논문 작성 등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최소 학점보다 적은 학점 수강을 위해 
학점 축소(reduced course load)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먼저 지도 교수와 유학생 담당자와 
상담하여 가능한 옵션들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 국제 학생들은 교내나 교외 취업 관련 모든 규정과 제한을 따르도록 권장된다 

(SUBIC, n.d.). 유학생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교외 취업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미국 
이민국의 취업 규정에 따르면, 교외 취업은 미국에 처음 F-1비자로 입국한 후 반드시 1년간 
풀타임 학업을 마친 뒤에만 유학생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내에서 
취업한 학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교내 취업의 경우도 시작 전 유학생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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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 학생들은 적절한 수준의 학업 진행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필요한 성적을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최소한의 
성적을 유지하고, 음악치료협회(AMTA)에서 규정한 음악, 임상, 음악 치료 능력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 학생들은 항상 입학허가서와 같은 비이민/이민 관련 서류를 유효하게 
소지하고 유지해야 한다 (SUBIC, n.d.). 학생들은 자신의 I-20 에 기재된 학업 종료일을 
인지하고 필요 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졸업 후에도 비이민/이민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F-1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발급된 각 문서들 잘 보관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은 개인 정보, 프로그램 또는 재정 등과 관련해 학생 신분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예: 
주소, 학위 레벨, 전공, 졸업일, 이름, 신분 상태 변경 등)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나 
유학생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SUBIC, n.d.). 학생들은 이러한 여섯 가지 중요한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다.  

인턴십과 교육과정 실습 (CPT) 
음악치료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이수하는 학업 과정 이외에도 최소 900 시간의 인턴십을 
필요로 한다 (AMTA, 2021). 인턴십에 지원하고 합격한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은 ‘교육과정 실습’ (CPT)을 신청할 수 있다. CPT는 F-1 비자 소지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학교에서 인턴십을 학위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2).  
교육과정 실습(CPT)는 모든 인턴십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 학생들을 위한 대부분의 
인턴십에는 필요로 한다. CPT가 허가되면 학생들은 분기나 학기당 시간제(주당 20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주당 2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거나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CPT로 12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졸업 후 ‘선택적 실습 교육’(OPT) 신청 자격을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음악치료 인턴십은 약 900-1,040시간으로 6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 후 OPT 신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CPT는 F-1 비자로 공부하는 국제 학생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하는 학기와 
그 직전 학기에는 풀타임으로 재학했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전공으로 재학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CPT에 즉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OPT와 다르게 CPT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졸업 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CPT는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가 아니며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로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국제 학생들은 CPT 승인을 받기 전에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인턴십, 취업과 관련해 
고용주에게서 근로 계약서(offer letter)를 받아야 한다. CPT는 모든 인턴십에 필수가 아닌 
일부 인턴십에서만 필요하므로 학생들은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한다. 
학생들은 인턴십이나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CPT 승인을 받아야 
하며, I-20의 두 번째 장에 CPT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리고 I-20에 표기된 
CPT 승인 시작일부터 CPT를 통한 인턴십이나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인턴십 시작 1-4주 전에 CPT 신청을 할 수 있다. CPT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은 CPT에 관련된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제한 사항 등에 
관련해 유학생 담당자와 상의하기를 권장한다.  

필수 교과 과정 이수 후 절차 
음악치료 필수 과목들을 마친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인 ‘필수 교과 과정 이수 후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을 치르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졸업 후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택적 실습 
교육 (OPT)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필수 교과 과정 이수 후 절차’는 
각 학생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인 음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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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얻거나 음악치료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당한다.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 
음악치료 학사 학위나 동등 학위의 요구 사항과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미국 
공인 음악치료사 (MT-BC) 자격을 얻기 위한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증은 미국에서 음악 치료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AMTA, 2021). 공인 치료사 자격 시험은 미국에서 음악치료사로 실무를 위해 필요한 ‘초급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Hsiao et al., 2020). 
2024년 기준 자격시험은 시험장에서 컴퓨터를 통해 실시되고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으며 
모든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응시자들은 3시간 동안 150문항을 답해야 
하며, 이 질문들 중 130개는 채점되고 20개는 채점되지 않은 사전 시험 문제이다 (CBMT, 
2020b). 
국제 학생들은 CBMT 시험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볼 때 언어 장벽과 시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 학생들은 낯선 단어나 
관용적인 표현들, 특정 용어나 어휘를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의 이해도와 
정확한 답을 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영어 능력은 국제 학생들이 공인 시험에서 첫 시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다. Hsiao et al. (2020) 연구에 
따르면, CBMT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응시자들의 시험 합격률은 85.6%였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제 
학생들의 경우 합격률이 50%로 감소했다.  
또한 일부 음악치료 프로그램 학과장들은 국제 학생들이 CBMT 시험에서 관용구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맥락에 따른 어휘, 문법 등을 접할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학생들의 합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Meadows 
& Eyre, 2020). 또한 3시간이라는 엄격한 시간 제약도 어려울 수 있다. 일부 국제 학생들의 
경우 영어로 각 문제를 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간 제약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충분한 시간 안에 풀기에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언어 장벽과 시간 제약이 결합되면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성급한 답변을 내거나 
오류를 범할 위험이 높아져 시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평생 교육(continuing education) 

100 학점을 이수하고 최신 지식과 근거 기반 실무를 유지하기 위해 5 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CBMT, 2020b). 만약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들은 30일 후에 
시험료를 재지불하고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 MT-BC 자격증을 받은 
후에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을 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미국 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택적 실습 교육’(OPT)을 신청할 수 있다.  

선택적 실습 교육 (OPT) 

선택적 실습 교육(OPT)은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OPT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이후 학위를 취득한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국제 음악치료 학생을 포함한 비 STEM 계열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졸업 전 또는 졸업 후에 최대 12개월 동안 OPT를 받을 자격이 있다 (Israel & 
Batalova, 202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2). 하지만 정부에서 승인된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전공 학생들은 24개월 연장하여 최대 36개월까지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OPT를 시작한다. OPT를 신청하려는 학생들은 먼저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SEVIS)에 OPT를 추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유학생 담당자가 OPT를 신청한 후 국제 학생들은 I-765 온라인 서류를 작성해 수수료와 
함께 미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이민국(USCIS)에 제출하면 OPT 신청이 완료된다. OPT 
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증명으로 사용되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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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EAD)을 발급해 준다. 학생들은 해당 카드에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경우(예를 들어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오타)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용 허가증 발급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민국 승인 전에 일을 
하다가 적발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학생들은 고용 허가증을 수령 후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OPT 기간 동안 학생들은 고용 기록을 철저히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고용 
허가증(EAD), 입사 제안서, 맡은 직책, 근무 기간 또는 근무 일자, 감독자 이름/연락처,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한 각 직업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록을 개인 파일로 보관할 
경우 향후 이민 혜택을 신청할 때 합법적인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OPT에는 특정 규칙과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OPT 가 만료된 후, STEM 이 아닌 
학위를 가진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F-1 기록을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으로 이전할 수 있는 60일의 유예 기간이 허용된다. OPT를 신청하기 전에 
국제 음악 치료 학생들은 졸업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졸업 날짜를 확인하며 OPT 추천서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지도 교수와 OPT 신청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유학생 담당자와 해당 교육 기관에서의 OPT 신청과 관련된 자격 기준, 지원 절차, 신청 
마감일, 제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취업비자 (H-1B) 
졸업 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12개월의 OPT를 
마친 후 H-1B 비이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흔히 “취업 비자”로 알려진 H-1B 
프로그램은 미국 내 회사나 다른 고용주가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전문 
직종에 임시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1). 
H-1B 비자는 자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신청자와 청원자 간에 명확한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OPT 기간 동안 F-1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은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 연장 자격이 있을 경우에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다. 
반면에 H-1B 비자 신청자는 최소 3년 동안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신청자 수로 인해 H-1B 취업 비자에 대한 수요가 연간 
상한선(일반적으로 85,000명)에 도달하면, 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지원자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해 비자를 배정한다 (VisaNation, 2024). H-1B 비자 한도는 매 회계 연도마다 
H-1B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H-1B 비자를 지원하기 원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의 경우 진로 계획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등 교육 기관 및 관련 
또는 제휴 비영리 단체,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 기관 등과 같이 일부 자격을 갖춘 
조직들은 H-1B 한도(H-1B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개인 수에 대한 연간 분기)에서 면제가 
된다 (USCIS, 2023b).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민간 기업에서 경력을 
쌓고자 할 경우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할 수도 있다 (Amuedo-
Dorantes & Furtado, 2019).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를 지원해 줄 미국 내 스폰서 회사(고용주)가 필요하다. H-

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신청자의 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에 속해야 한다. 전문직이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한 이론과 응용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갖춘, 최소한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3a). 따라서 국제 학생들은 취업 지원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고용주가 취업 비자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양측이 합의하면, 고용주는 비이민 외국인을 대신하여 이민국에 H-1B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구체적인 H-1B 신청 절차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 비자 
신청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고용주는 먼저 노동부(DOL)로부터 최저 임금 결정을 받은 
후에 연방 노동청에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H-1B 
비자 스폰서인 고용주는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H-1B 청원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청원 서류에는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인 I-129 
양식, 증빙 서류, 수수료가 포함된다. 그 다음 고용주는 이민국에 H-1B 청원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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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고 승인 통지를 받게 된다. H-1B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 음악 치료 학생들은 고용주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신청서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고용주가 H-1B 청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엔 학생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H-1B 비자 전문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Herman, 2022). 미국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회계 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H-1B 한도 청원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하지만 
모든 접수는 H-1B 비자 발급 한도 안에서만 진행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용주는 4 월 
1일이나 그 이후에 H-1B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OPT가 만료되는 해의 
4월 1일 이전에 고용주와 H-1B 신청에 대한 옵션을 논의하는 것이 권장한다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2024). H-1B 신청 과정에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과 고용주 간의 
효과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H-1B청원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고용주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고용주가 학생들을 지원할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H-1B 비자 청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지원을 모색 할 때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도울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이 H-1B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에 다다르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비자 연장을 신청하거나 다른 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취업 
기반이나 가족 후원을 통한 영주권(즉, 그린 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또 다른 H-1B 
비자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H-1B 비자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최소 1년 동안 미국 밖에서 
거주한 후에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H-1B 비자의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하여 비자 신분 
상태를 연장하려면, 스폰서인 고용주가 H-1B  비자 소지자를 대신해 제때에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H-1B 비자 소지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 H-1B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H-1B 비이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해당 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최대 체류 날짜’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원한다면 이 최대 체류 날짜이 지나기 훨씬 이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H-1B 비자 
이전 과정 전반에 걸쳐 고용주, H-1B 비자 소비자인 직원, 법률 고문 간의 개방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명확한 서류 교환을 통해 이민국의 잠재적인 문제나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전체 이전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F-1 학생 비자를 소지한 국제 음악 치료 학생들은 음악치료 학위 프로그램을 졸업한 후 
각자의 자격 요건과 상황에 따라 O-1 비자나 J-1 비자 같은 다른 비자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비자 카테고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도 교수는 
국제 학생들이 졸업 후에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비자 옵션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가능한 경우,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과 국제 학생들 간의 연결을 도와줄 
수도 있으며, 이 동문들이 학생들이 신분변경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돕는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하면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그들의 미국 생활, 만족도,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동시에 재정적, 심리적, 
학업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Khanal & Gaulee, 2019).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역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음악 기술과 레퍼토리를 개발과 같은 전공에 
관련된 어려움도 추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성장을 지원하고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학생들이 학습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돕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화적응 과정 
전 세계에서 온 국제 학생들은 각자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 문화란 
특정한 공동체나 사회에 의해 정의되며, 관계의 본질,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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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는 방식에 관한 특정한 신념, 규범 및 가치를 포함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2016).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본래 익숙한 문화를 
떠나 다른 사회적 규범, 언어, 교육 시스템, 사회적 기대가 있는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새로운 문화의 가치, 신념, 행동, 
관습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동시에 본국에서 형성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탐색하게 된다. 
이 과정을 문화적응 과정(acculturation process)이라고 한다 (Kim, 2011). 적응 과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 충격, 인종 차별 등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이 문화적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Sue와 Sue (2016)는 기존의 ‘소수 집단 정체성 발달 
모델’(Minority Identity Development model, MID)을 기반으로 한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Racial/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model, R/CID)을 개발했다. R/CID 
모델은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a) 미국 사회의 주류문화에 대한 순응, (b) 주류 문화와 
자신의 문화 간의 불일치, (c) 주류 문화에 대한 저항, (d) 자신의 인종적 
자율성(autonomy)과 모든 인종 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성찰, (e) 자신의 문화적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대한 통합적 인식, 그리고 백인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선택적으로 
인정하거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 더 높아진 자율성과 인종적 자부심 (Sue & Sue, 2016). 
국제 학생들이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라고 한다 (Wei et al., 2007). 음악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며, 실습과 인턴십 과정에서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Kim, 2011). 또 음악적 기술과 레퍼토리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음악치료는 국제 학생들에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전공으로 여겨질 수 있다. 
문화 충격은 익숙한 문화에서 낯선 문화로 이동하는 개인이나 그룹의 경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문화적응 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Demes & Geeraert, 2015). 문화 충격은 주로 급격한 
문화적 변화로 인해 겪는 외로움, 불안, 혼란과 같은 부정적인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으로 
특징지어진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d.; Oberg, 1960). 개인이 문화 
충격을 경험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기여하며,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의복, 윤리, 
문화적 성향 (예: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 음식, 언어, 구조, 인식, 권력거리(power 
distance), 종교, 규칙, 시간 지향성, 전통, 날씨와 관련된 요인들이 있다 (Rajasekar & 
Renand, 2013). 문화적 조정은 감정적,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생리적인 적응 과정을 
포함하여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Pedersen, 1994). 문화 충격은 전체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한 부분으로, 그 강도와 지속 
기간은 문화적 스트레스와 적응이 밀려오고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파도로 비유할 수 있다 
(Demes & Geeraert, 2015). 즉, 개인들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강렬한 고통을 
겪다가 이후에는 적응하고 비교적 안정된 기간을 경험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는 모국과 유학 국가 간의 언어적 문화적 
거리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화적 거리(cultural distance)란 모국 문화와 유학 
국가의 문화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Takayama, 2013). 예를 들어, Kim (2011)은 음악 
치료를 공부하는 아시아 학생들이 유럽 출신 학생들보다 더 큰 압박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는 아시아 학생들이 언어 능숙도(예: 어조, 문장 구조의 차이, 문자 대신 글자로 단어를 
구성하는 방식 등)와 동서양 간의 문화적 거리(예: 가치관, 규범 등)와 관련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문화적 공감대와 제 2 언어 사용으로 인해 아시아 
유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의 대화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현지 학생들과 상호작용에서 편견, 무시, 외로움, 오해의 가능성을 높이고 (Lan, 2020), 이는 
차별을 받을 확률을 더욱 증가시킨다 (Kim, 2011). 
중동, 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인도 출신의 국제 학생들은 캐나다와 유럽 출신 
학생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Lee, 2007). 신인종주의(Neo-racism)는 피부색이나 
유전적인 인종적 차이가 아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나 편견을 의미한다 (Buchanan, 
2018). 국제 학생들은 서구 국가에서의 교육 경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고했지만, 
교수진의 편파적인 태도, 동기들로부터의 소외감, 자신의 민족에 대한 무시, 무례함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Lee et al., 2017). 일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개방적이지 않거나 다른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현지 학생들과의 우정을 쌓는 것이 더 어렵다는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La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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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0년에 시작된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아계 국제 학생들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 괴롭힘, 폭력으로 인해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겪었던 전례 없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재정적, 심리적 스트레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학업 중에 다양한 재정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에게 많은 비용이 든다.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은 미국 현지 학생들보다 국제 학생들에게 훨씬 높은 학비를 부과한다. 
이러한 학비는 주(state), 기관, 전공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주립 대학의 경우 국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타주(out-of-state)” 또는 “국제 학생”으로 분류되어 훨씬 높은 학비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주/외국 학생들의 학비는 $23,630 인 반면, 거주자(in-state) 
학생들의 학비는 $10,662 정도이다 (Kerr & Wood, 2023). 높은 학비 외에도, 일부 국제 
학생들은 가족, 장학금, 조교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Lan, 
2020). F-1 학생 비자의 제한으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CPT나 OPT를 제외하고는 캠퍼스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20). 캠퍼스 내 
근무는 제한된 구직 기회, 특정 자격 요건 (예: 근로 장학생만 채용), 제한된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국제 학생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학생들과 달리 F-1 
비자를 소지한 국제 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최대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만 가능하며, 
방학이나 휴일 기간에만 풀타임 근무(주당 최대 노동시간 40시간)가 허용된다 (Castonguay, 
2021; Federal Student Aid, n.d.). 제한적으로 허락된 근무 시간으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그들의 제한된 경제적 자원 안에서 주거비, 식비, 교재비, 교통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 등을 
충당 해야만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캠퍼스 외 근무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공 분야나 다른 관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는 향후 경력 전망과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을 해야 하는 국제 학생들의 경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면 공부하는 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Lee, 2020). 제한된 근무 시간은 국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업 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여전히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여 학업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일부 국제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은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미래 선행, 보충 영어 과정을 수강해야 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보고한다 (Kim, 2011). 전반적으로 일부 국제 학생들은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심한 재정적 압박이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에게 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심리적 스트레스이다. Kim 

(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 (N = 97 명)을 위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의 평균 총점 (M = 83.04)은 
전 세계 평균 총점 (M = 66.3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설문 참가자들 중 12.9%가 “경고 
신호” 이상의 점수를 얻었고 심리적인 지원을 필요로 했다 (Kim, 2011). 이 결과들은 국제 
음악치료 전공 학생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예: 기말 고사 기간)나 사회적인 
격동기(예: 글로벌 팬데믹)에 심리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담 등 외부 지원을 찾아야 
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 같은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일부 국제 
학생들은 교수진이나 심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Ahad et al., 
202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일부 증상으로는 인지적 피로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 
불편감, 고립감, 우울감, 실망감, 정신적 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향수), 분노, 좌절감 등의 
심리적 증상이 포함된다 (Levine et al., 2016). 이러한 증상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 중 종종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과 공통된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흔한 경험일 수 
있다 (Lee, 2020).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국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악화되기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증상들을 
초기에 관리하면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복지와 학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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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어려움 
미국에서 공부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교육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영어 준비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한다 (Gomes, 2020). 영어 
실력의 부족은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학업적 스트레스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영어로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글쓰기, 읽기, 발표, 토론 수업 등은 모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특히 토론 수업과 발표는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과제이다 (Kim, 2011). Lan (2020)의 연구에 참여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토론 수업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고, 본인들의 제한된 영어 구사능력 때문에 동료 
학생들이나 교수님과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제 학생들에게는 음악 
치료나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여 읽고 쓰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미국의 교육 방식은 국제 학생들이 모국에서 경험했던 교육 방식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Abu Rabia, 2017). 예를 들어, 일본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토론하거나 글로 쓰기보다는 강의를 듣는 데 익숙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수업 토론과 서면 반영을 평가와 성적의 일환으로 중시할 수 있다 (Lan, 2020). 또 
다른 예로 Kuo (2011)는 중동, 아라비아만, 북아프리카와 같이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일부 아랍 국가의 학생들이 미국 교수들이 기대하는 수업 참여와 노트 필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Abu Rabia, 2017). 국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학업 방식에 맞는 새로운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Lan, 2020).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에게는 임상 실습 또한 중요한 학업적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국제 학생들이 임상 감독자나 내담자와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부 국제 학생들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하거나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Lan, 2020). 다른 
학생들은 본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나 미국 내 다양한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Lan, 2020). 이러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과 
임상 감독자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dwards & Daveson, 2004). 예를 들어 
‘문화 간 음악치료 감독’ (cross-cultural music therapy supervision) 시 문화적 장벽, 인종, 
성별에 관련된 문제, 권력 불균형, 다양한 시각과 기대, 임상 감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 국제 학생과 임상 감독자 사이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Kim, 
2008). 따라서 임상 실습에서 겪는 어려움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적 기술과 레퍼토리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 기술과 레퍼토리 개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음악치료협회(AMTA)는 음악치료 학생들과 교육자들을 위한 전문 역량 목록을 제공했고 
음악 기초, 임상 기초, 음악치료 기초 세 가지 주요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음악 기초 
분야에는 노래, 피아노, 기타, 타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갖춰야 하고, 악보가 있거나 없이 
전통 음악, 민속 노래, 팝송의 기본적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AMTA, 2021).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자국의 음악과 서양 음악의 스타일과 구조가 다른 점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비원어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어의 발음 소리를 가진 가사를 
발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Chang, 2000). 또한 국제 학생들은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들을 모르기 때문에 노래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Lan, 2020). 미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학생들은 미국인들의 세대를 넘나드는, 그들이 선호하고 친숙한 노래들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 레퍼토리와 
스타일에 숙지하고,  연주할 수 있는 노래들을 확장하며, 치료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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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증거 기반 모범 사례 
본 논문의 저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학습자에서 전문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돕기 위해  관련 문헌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저자들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학습자에서 전문가로의 전환에 관한 논문들을 찾지 못했지만, 간호학, 
심리학, 및 관련 의료 분야의 국제 학생들의 전문가로의 전환에 대해 다룬 여러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자 하는 음악치료 학생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헌들은 언어 능력 향상, 캠퍼스 지원 활용, 사회적 네트워크 개발, 문화적 겸손 
증진의 네 가지 모범 사례를 추천한다.  

언어 능력 향상 
언어 능력은 국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Martirosyan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 학생들 중 영어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국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직업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냈고 (Han et al., 2022), 영어 실력이 부족할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의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Pang et al., 2021). 따라서 음악치료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임상 글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고 이해력과 표현력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Fry 와 Mumford (2011)는 비영어권 국제 학생들이 의사소통, 특히 듣기와 말하기 개선을 
위한 세 가지를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비영어권 사람이 영어를 사용할 때 자신의 모국어 
말투와 억양이 두드러지는 경우 조금 천천히 말하고 듣는 상대방과 눈빛을 유지하면서 
말하면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국제 학생들은 대화 중에 언어적 메세지 뿐 
아니라 비언어적 (즉, 비구두적) 신호들을 관찰하고 파악할 수 있다. 비언어적 신호들은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자세, 제스처, 눈맞춤, 접촉, 공간, 목소리 톤 등이 포함된다 (Segal 
et al., 2022). 음악치료 임상 실습 중 내담자가 명확한 언어 표현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 학생들은 내담자의 비언어적 신호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다. 셋째로, Fry와 Mumford (2011)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일 경우 대화 중에 흔히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 
학생들이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기를 권장한다. 영어 독해와 임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에 
할애하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글을 작성하는 것이 글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업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또한 국제 
학생들은 언어 능력과 기타 필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쓰기 센터 (writing center)와 
같은 캠퍼스 내의 자원과 지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캠퍼스 내 서비스 활용 
국제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권장된다.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무료이다. 캠퍼스 내에는 영어로 글쓰기, 말하기, 대화를 도와주는 
수사학 센터(rhetoric center)들이 있을 수 있다. 글쓰기 센터(writing center)는 주로 4년제 
대학들에 있으며 학생들이 더 효과적이고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글쓰기 센터에서는 영어 글쓰기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워크숍, 1:1 
또는 그룹 상담을 제공하며 수업 과제, 학위 논문과 같은 글쓰기 프로젝트에 관련해 조언을 
제공하고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하기 센터(speaking center)는 수업 발표와 같은 구술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학술 지원 센터이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말하기 
센터에서 1:1 상담을 통해 음악치료 세션을 진행할 때 필요한 명확한 지시, 구조, 전달을 
포함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말하기 센터는 학업이나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반면 회화 센터(conversation center)는 다양한 
주제로 미국인 학생들과 대화함으로써 영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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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들은 수사학 센터 이외에도 대학에서 제공되는 졸업 후 전환과 진로에 관련 
서비스를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환과 진로 서비스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제 학생들이 유학 중인 나라에서 취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졸업 후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Fakunle, 2021).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들에게 현지 고용주에 대한 정보, 
이력서 작성 지원, 구직신청서 작성 지원, 면접 기술 연습, 취업 및 경력 시작과 관련된 기타 
기술 개발 등을 제공한다 (John McKitterick et al., 2020). 국제 학생들이 만약 비자, 
OPT/CPT, 고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와 절차에 관해 질문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국제 
학생처나 이민국이 유용한 자원이 된다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대부분의 대학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SEVIS 시스템에 익숙한 유학생 담당자가 
있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이민 규정,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학교 내 다른 서비스는 학사 상담 센터, 과외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문화 관련 센터 
등이 있다. 학생들은 학사 상담 센터에서 수업이나 커리큘럼 같은 학사적인 문제나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사 상담 센터에서 학생들은 학업 상담자(academic advisor)와 
함께 각 과목의 난이도, 시간, 캠퍼스 이동 거리, 졸업 예정 연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업을 찾고 학업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보충 영어 과목이 필요한 국제 학생들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과목을 등록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따라 학업 상담자들은 학과 내에 위치할 수도 있고 캠퍼스에 별도의 센터에 있을 수도 있다.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제 학생들은 교내의 과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튜터링 센터는 보충 학습 세션, 특정 과목이나 
학습 분야에 대한 지도, 온라인 팁, 학습 전략, 학습 스킬 개발 등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미국 
고등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센터로 초기 상담, 개인 상담, 그룹 상담, 위기 관리 및 캠퍼스나 지역 자원을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어려움(스트레스, 문화 충격, 향수병, 외로움 등)을 겪는 국제 
학생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스스로를 잘 돌보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교내 상담 및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센터는 국제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며, 다른 국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문화와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처럼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다. 국제 학생들이 낯선 문화, 환경,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교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알아보고 
어떤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미국 내 다른 이주자 그룹과 비교했을 때 국제 학생들이 가지는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캠퍼스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Han et al., 
2022). 미국 대학들은 국제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문화와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국제 프로그램, 국제 학생 관련 단체 및 학생회와 같은 다양한 학생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국제 학생들은 또한 관계 발전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친구들, 룸메이트, 동료, 교수들에게 지원을 구할 수 있다 (Yang et al., 2021). 일부 교수들은 
유학생들에게 직업 관련 정보, 지원,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학생들의 졸업 
후 전환과 진로 과정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Han et al., 2022). 
또한 캠퍼스나 같은 직업 분야에서 경험과 기여를 공유하는 롤 모델은 국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지원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Yang et al., 2021).  
네트워킹, 즉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적 또는 사회적 인맥을 
발전시키는 것(Merriam Webster Dictionary, n.d. -a)은 국제 학생들에게 캠퍼스와 지역 
사회 내에서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동일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며 졸업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다른 국제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조언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다 (Han et al., 2022). 또한 국제 학생들은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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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모임 또는 영적 모임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Nunes & Arthur, 2013; Yang et al., 2021).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다양한 기회와 현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교내의 음악치료 학생 동아리나 음악치료 협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또는 전국 음악치료 학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에 참석하면서 음악치료 분야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은 음악치료와 같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나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국 
음악치료협회(AMTA)에는 미국 내 각 지역 및 전국 음악치료 학생 단체가 있다. 이런 학생 
단체들은 다른 음악치료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 확장을 위한 
워크숍과 연사 초청,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전문적인 모임을 가진다. 국제 
학생들 또한 지역 및 전국 음악치료 학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관과 지역에서 온 교육자, 인턴십 
책임자, 연구자들, 전문 치료사들을 만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토론에 참여하고,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른 
학생들이나 전문가와 정보나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들을 통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며,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적 역량, 문화지능과 문화적 겸손 향상 
국제 학생 관련 문헌에서 연구자들은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과 같은 용어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학생들과 교수진이 학생들이 유학 중인 나라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용어들의 
정의, 설명, 개념화, 적용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국제 학생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들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며 발전시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문화적 역량은 “개인과 시스템이 모든 문화, 언어, 계급, 인종, 민족적 배경, 종교 및 기타 
다양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방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arley & Ang, 2003, p. 263). 문화적 역량은 종종 달성해야 할 기술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단지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학업과 사회적 통합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며, 
국제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Cheng & Liu, 2021). 국제 
학생들은 미국의 규범, 관습, 가치를 배우고 캠퍼스, 지역, 주류 문화와 최대한 많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은 미국 문화 내의 
다양한 집단과 지역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Forinash (2001)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자신과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규범, 세계관, 성 역할, 행동, 의사소통 방식, 다양한 인종 또는 
민족 집단의 사회-정치적 역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익숙함은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임상 훈련 동안에 지속적인 지원과 안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문화적 역량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이다 (Wang et al., 2015).  
문화지능 또는 문화적 지수(CQ)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그 
차이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Earley & Ang, 2003, p. 9). 
전반적으로 문화지능은 국제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 환경, 상황, 상호작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문화지능(CQ)가 높은 학생일수록 문화 간 적응에서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문화적응 과정을 개선하고, 주류 문화와 더 많은 교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ong et al., 2021). 문화지능은 지속적인 과정이고 국제 학생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유학 기간 동안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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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포함한다.  
문화지능은 다차원 개념으로 (a) 인지적, (b) 메타인지적, (c) 동기적, (d) 행동적 역량 네 
가지로 구성된다 (Ang et al., 2007). 인지적 문화지능은 다른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숙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른 문화에서 습득한 가치, 문화적 규범, 행동 등을 
포함한다 (Ang et al., 2019; Kurpis & Hunter, 2017). 메타인지적 문화지능은 문화간 
상호작용 중에 문화적 역동성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탐색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Kurpis & Hunter, 2017). 동기적 문화지능은 문화 간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타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구동력을 의미한다 (Kurpis & Hunter, 2017; Shu et 
al., 2017). 마지막으로, 행동적 문화지능은 새로운 문화를 직면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고 
내재적 동기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Kurpis & Hunter, 2017). 메타인지적, 
인지적, 동기적 역량은 정신적인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행동은 행동적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g et al., 2019). 따라서 
문화지능은 단순히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문화지능 수준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능력, 배우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문화지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은 이 네 가지 역량 
영역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인지적, 메타인지적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문화 인식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Earley & Ang, 2003).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미국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면 그 지역의 문화, 사람, 근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Kim, 2011; Sangganjanavanich et al., 2011). 예를 들어 인지적 
문화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음악치료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의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의사소통 스타일, 다른 언어와 다른 비언어적 신호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 기술을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은 인종과 민족을 넘어 자신이 가진 가치관, 
신념, 편견, 삶의 경험을 어떻게 계획하고, 모니터하며 생각하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은 임상 치료 환경에서 상호작용할 때 이를 관찰한 신뢰할 만한 임상 감독자, 지도 
교수, 동료, 멘토, 혹은 음악 치료사들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고 그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메타인지적 측면은 국제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사고를 
더 잘 평가하고 문화적 역량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기적 문화지능에서는 목표와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고 보완적인 요소들이다. 명확한 
목표와 자신감을 가진 국제 학생들은 문화적 차이와 낯선 상황을 다루는 데 더 동기 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다 (Earley & Ang, 2003, p. 282). 동기 부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들은 
문화 간 상호작용을 보다 잘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새로 배운 제스처를 친구나 동료와 
연습하기, 수업 중에 최소한 1번은 대답하거나 질문 하기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국제 학생들은 자신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향상된다. 자기 
효능감이 향상됨에 따라 학생들은 추가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 과정 통해 동료, 교수진,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환경과 사회적 인정이 
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학생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교차문화 교류를 
계속 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국제 학생들은 동기 부여 능력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Earley & Ang, 2003).  
행동 역량에는 유학 중인 국가의 문화(즉, 주류 문화)에서 의미 있는 행동과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포함되며, 이를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키마(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조직화하고 정리하는 방식)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얻은 정보를 이러한 스키마에 통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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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동 역량에 중요한 부분이다 (Earley & Ang, 2003). 국제 학생들은 이미 자국 문화에서 
가지고 온 자신의 배경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스키마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유학하는 
국가에서 경험하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인식함으로써 기존의 스키마에 새로운 
지식을 통합하고 또 새로운 스키마를 발전시키게 된다. 문화 간 상호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새로 배운 정보를 계속 통합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행동 역량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들이 유학하는 국가의 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준다 (Earley & Ang, 2003).  
이 같은 네 가지 인지적,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역량은 국제 학생들의 문화지능과 
전반적인 문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역량들이 자연스러운 능력이나 타고난 
성격적 특성 때문이 아닌 개발 해야 하는 기술임을 알게 되면 국제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문화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Yang et al., 2021). 문화적 
역량(즉,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화지능(즉,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적응 전략)은 주로 개인의 
외적인 능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적 자기 통찰과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의 의지는 문화간 상호작용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국제 학생들을 
위해 교수, 동료, 관리자, 국제 학생들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문화 겸손을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문화적 겸손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기 성찰과 발견 과정을 
포함한다 (Yeager & Bauer-Wu, 2013). 문화적 겸손은 Tervalon과 Murray-Garcia (1998)에 
의해 보건의료 환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문화적 겸손은 (a) 평생 학습에 대한 헌신을 
동반한 지속적인 자기 평가와 자기 비평을 필요로 하며, (b)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겸손을 수용함으로써 권력 불균형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c) 공동체 중심의 성격을 강조하며, 모든 실무자로부터 옹호를 
촉구한다; (d) 제도적 자기 성찰과 자기 비평, 다양한 교수진,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명시적 
교육 목표를 통해 육성될 수 있다. 미국 내 인종적,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음악 치료 학생들, 음악 치료사들, 교육자 모두가 불감증과 불평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문화적 겸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derson 
et al., 2003). 

Foronda 등 (2016)은 기존 문헌에서 여러 다른 모델들을 통합하여 국제 학생들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 겸손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예: Campinha-Bacote, 
2002; Chang et al., 2012). 이 모델에서는 개방성, 자기 인식,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자아 없음(egoless), 지지적 상호작용, 자기 성찰 및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 
개방성은 문화적 겸손의 첫 단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꺼이 탐구하려는 태도”로 
정의되는데 문화적 겸손이 자리 잡기 위해선 먼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열려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Foronda et al., 2016, p. 211). 
음악치료 내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한 특성이며 (AMTA, 2024), 
“변화에 대한 개방성”도 음악 치료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로 고려된다 
(Vega, 2010). 이 개방성을 발전시키는 단계에는 문화적 학습과 탐색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며,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권력과 
특권을 사용하여 사회 정의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것은 전문적 실무에서 문화적 겸손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이며 
(Foronda et al., 2016), 미국 현지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강점, 한계, 가치관, 신념, 행동, 타인에 대한 외모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Foronda 등, 2016, p. 211). 이러한 자기 인식은 “몸의 신호, 생각과 감정, 
타인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에 집중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Yeager & Bauer-Wu, 2013, 
p. 254). 주의력과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자기 서사와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Yeager & Bauer-Wu, 2013). 치료사들에게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 치료사의 개인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 관계 내에서 
자기인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ieterse et al, 2013). Hadley 와 Norris 
(2016)는 음악 치료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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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a) 음악치료사들이 치료 공간에서 유럽 중심적 사고를 의도치 않게 지지하며 
불공정과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사회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 (b)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분석에 참여하는 것, (c) 자아와의 의사소통(intrapersonal 
communication)을 탐구하고 위계적인(hierarchical) 사고에 전체적인(holistic) 사고로의 
전환을 위해 마음 챙김 연습을 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 (Hadley & Norris, 2016). 미국 현지 
학생들과 국제 학생들, 음악 치료사, 교육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일할 때 자신의 가치관, 신념,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Hadley & 
Norris, 2016). 이러한 인식은 문화적 겸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초 요소가 된다 (Foronda 
et al, 2016). 
자기 없음(Egoless)은 겸손함을 의미하며, “모든 개인의 가치를 수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계층적이거나 권력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Foronda et al. 2016, p. 212). 문화적 
겸손의 이러한 속성은 음악 치료를 포함한 많은 의료 분야 내의 윤리와 기준과 일치한다. 
음악 치료사들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개인에게 고품질의 차별이 없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존중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MTA, 2015). 음악치료 협회(AMTA)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 서비스 수령자, 학생, 인턴, 수련생 (슈퍼비전을 받는 대상), 동료”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AMTA, 2015, Non-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y Policy, para. 3). 이 윤리적 
지침에 따라 음악치료사들은 동등한 인간 권리를 지지하며 권력 차별과 위계(hierarchy)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Foronda et al., 2016). 이 신념 체계는 음악 치료사들이 국제 
학생들과 상호작용 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도 교수와 임상 감독자들은 국제 
학생들의 문화와 시각을 존중하고 권력 차이와 위계를 인식함으로써 국제 학생과 
내담자와의 관계를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 차별이나 편견을 피할 수 있다. 국제 
학생들은 지도 교수와 감독자들의 이러한 이타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점을 본받을 수 
있다.  
지지적 상호작용이란 “긍정적인 인간 교류로 이어지는 개인들의 존재의 교차점”으로 
정의된다 (Foronda et al., 2016, p. 212). 본질적으로, 지지적 상호작용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개인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적극적인 
청취와 공감, 개인의 몸과 마음, 영혼에 대한 관심, 마음 챙김 의사소통(mindful 
communication)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환자 중심적 접근을 통해 지지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Chang et al., 2012; Jones et al., 2019). 이러한 지지적 상호작용은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이다. 음악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기능과 건강에 
지지하는 치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러한 지지적 상호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CBMT, 2021, Potential for Harm, p. 2).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제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시에도 매우 중요하다. 임상 감독자와 교육자들은 
학생들과 상호작용 할 때 적극적인 청취와 공감을 나타내며, 학생 중심의 접근 방법을 통해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수용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문화적 겸손의 태도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Chang et al., 2012). 
자기 성찰과 비평은 “자신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반성하는 비판적 과정”을 의미한다 

(Foronda et al., 2016, p. 212).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배경, 정체성, 세상에 대한 가정, 
이러한 가정의 근거/출처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기 비평을 하기를 권장한다 
(Chang et al., 2012).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념, 정체성, 편견에 대해 관찰하고 조사함으로써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영시키는 지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비평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화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Hadley와 Norris (2016)는 음악 치료사들이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내성(introspection,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하는 접근법; 
Cherry, 2023)에 중점을 두기를 강조한다. 이 접근 방식은 개인의 고유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이해 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내성과 자기 질문을 하게끔 돕는다 (Hadley & 
Norris, 2016). Edwards (2022)는 음악 치료 교육과 훈련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저자들을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내담자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규범을 고려하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Edwards, 2022). 문화적 자기 성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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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지만 (Hadley & Norris, 2016), “가장 취약하고 역사적으로 소외된 정체성을 
가진 내담자나 치료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음악치료 직업을 발전시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문화적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Edwards, 2022, p. 34). 따라서 
교육과 훈련에서 임상 감독자, 교육자, 국제 학생들, 동료들은 호기심, 내성(introspection), 
자기 성찰, 자기 비평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시각을 이해하고 문화적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  
문화적 겸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방성, 자기 인식, 자아 없음(egoless), 지지적 상호작용, 
자기 성찰 및 비평이라는 속성들은 도움이 되며 이를 실행할 시 “상호 협력, 파트너십, 존중, 
최적의 치료, 평생 학습”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Foronda et al., 2016, p. 213). 이러한 
속성들은 학생들, 치료사들, 교육자들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Jennings & Skovholt, 1999). 따라서 
음악치료 학생들과 이해관계자들은 문화적 겸손의 속성들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적 겸손은 존중받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효과적인 치료와 
개선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은 평생에 걸쳐 자기 성찰, 탐구, 학습 
하고자 하는 헌신이 요구 되어진다 (Foronda et al., 2016).  

음악치료 교육, 훈련에 대한 시사점 
음악치료 교육자와 임상 감독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음악치료 교과과정과 타지 환경에 
적응하며 미래의 임상 실습에 필요한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교육 경로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돕고, 이중 문화 
역량(bicultural competence)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배경과 다국어 능력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고유함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문화적으로 환영받는 
수용적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공을 이루기 위한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Christidis, 2021; Fry & Mumford, 2011; Sangganjanavanish et al., 2011).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들이 음악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음악치료 교수들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이나 자원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과 자원은 학생들에게 글쓰기 센터 이용을 장려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음악치료 수업이나 프로그램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체계적 
변화와 같이 복잡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이 수업 중  소외감을 느끼거나 
정체성의 충돌로 외로움을 느끼고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소외감을 경험할 수 있다 
(Yang et al., 2021). 음악치료 교수들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단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학생들은 
동기들과 음악치료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활기찬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국제 학생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그들이 가진 각기 다른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모두가 
문화적 이해와 감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교수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 
학생들이 그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전문가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제 학생들은 전체 국가나 
민족 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며 특정 문화적 관행에 대해 개인적인 해석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 문화나 아시아 문화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음악치료 교수진, 인턴십 관계자와 임상 
감독자들은 학생들이 한국의 가치, 전통, 관습에 대해 각자 교유한 해석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음악치료 교수들과 인턴십 관계자들은 음악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국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과 미세공격(microaggressions; 무의식적이거나 
의도치 않게 소수 집단에 대해 편견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 Merriam Webster 
Dictionary, n.d. -b)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과 미국 학생들 모두에게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관련 워크숍을 
설계하고 개최하여 학생들 간의 의미 있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장려할 수 있다 (Christidis, 
2021; John McKitterick et al., 2021; Sangganjanavanish et al., 2011). 또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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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수업과 임상 실습 때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포용적 행동의 예시들을 보여주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배경에 관계없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포용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문화적 거리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국제 학생들은 적절한 음악 레퍼토리 개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 교수진은 학생들이 임상 실습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래 
목록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일부 레퍼토리 목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배울 전문 분야나 미국 내 지역에 따른 내담자의 
특정 선호도에 따라서 이 노래 목록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들은 또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에게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 사용되는 레퍼토리를 포함한 논문들을 제공할 수 있다. Schwartzberg 와 
Silverman (2014)는 출생부터 19세까지 소아와 청소년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래 
목록을 제공하며, 인사/시작, 악기, 행동/사회심리, 의사소통, 인지, 감각 통합/탐구, 신체 
조절 및 안정, 인사/마무리, 전환할 때 부르는 노래 (transition songs)의 카테고리별로 노래 
목록을 제공한다. Silverman (2009)은 정신과에서 일하는 음악치료사가 성인 환자들에게 
노래가사분석(lyric analysis) 중재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래들을 공유했다. 여러 
음악치료 연구자와 교육자들은 노인들은 위한 음악치료 시 사용할 수 있는 레퍼토리 
리스트를 공유했다 (Belgrave et al., 2011; Cevasco-Trotter et al., 2014; VanWeelden & 
Cevasco, 2007, 2009, 2010; VanWeelden et al., 2008). 또한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노래와 장르의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게 하여 음악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국제 학생들이 미국으로 출국 전이나 
음악치료 프로그램 과정 중에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악치료 교육자들은 국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일관된 지원자가 되어줄 수 있고 
학생들이 미국 내에 복잡한 시스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를 찾을 때 미국 이민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음악치료 교육자들과 나눌 수 있다. 음악치료 
교수진과 지도 교수들은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 미리 학생들과 계획을 세우고, 
졸업 후 학생들의 목표, 직업 선택 옵션, 비자 옵션/신청 과정 등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교수진은 국제 학생들이 학위 과정에 있는 동안 계속 이러한 대화들을 이어갈 수 
있고 학생들의 학업 진전에 따라서 조정해 갈 수 있다. 요약하면 음악치료 교수진, 학과장, 
인턴십 지도 교수 및 감독들은 모두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미국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적 성공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문화적 적응, 
학업 지원, 이민 및 비자 문제, 언어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전문적 성장, 정신 건강 지원 등 
캠퍼스 내 및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위한 제언 
저자들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공한다. 첫째, 가능하다면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타, 피아노, 노래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기본적 기술을 미리 익혀두면 학생들이 이후 임상 때 필요한 언어 능력 개발과, 영어로 
된 가사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암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장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레퍼토리 목록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언어 장벽은 임상 
실습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래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치료적 관계와 더 높은 수준의 임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레퍼토리 학습과 다른 학업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음악치료 학업 기간 동안 다른 과목의 학업과 책임을 
병행하면서 매일 음악 연습과 레퍼토리 개발을 위한 연습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켜라. 넷째, 
레퍼토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는 실제 영어 노래의 원곡을 세 번 듣고 그 노래를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부분별로 연습했다. 그리고 구절이나 후렴과 같은 더 큰 부분을 연습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 연습을 통해 훈련을 했다. 다섯째, 노래를 듣는 시간을 만들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여가 시간 중에 영어 원곡을 들으면서 새로운 레퍼토리를 배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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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여섯째,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노래의 질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길 권장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표한 공연을 직접 녹음해 다시 볼 수도 
있고, 신뢰할 만한 동료나 교수님, 임상 감독자들로부터 그 노래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고, 
자신들의 강점과 개선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묻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일곱째,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음악 치료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자신이 이루는 작은 성취라도 인정하는 연습을 하기를 추천한다. 여덟째, 
자기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나 불쾌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대처 능력을 
개발하라.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경험이지만 이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한 자신에게 맞는 대처 전략 (coping strategies)을 개발하고 자기를 
관리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완화할 수 있다 (Moore & Wilhelm, 2019). 아홉째, 
필요할 때 자신의 욕구, 필요, 권리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자신을 옹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학생들이 학업 중에 학문적 문제, 개인적 또는 직업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공유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내의 지원 서비스, 자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 단체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열 번째, 학생들은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필요 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는 국제 학생들이나 지역의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 뿐 아니라 
교수진, 직원 또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연구의 한계, 제한점, 가정 
본 논문의 저자들은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과 관련된 배경, 경험, 책임, 편견, 가정 등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위치에 있다. 저자들의 관점과 해석은 다른 학생들, 교육자, 임상가, 
감독자, 관리자들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세 저자들은 균형 잡힌 해석과 관점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하였다. 저자들은 미국에서 접근 가능한 영어로 된 피어 리뷰(peer reviewed) 
논문만 포함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나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중요한 자료를 놓쳤을 수도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인용된 연구 논문들의 품질을 평가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자 모두가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집과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연구 방향 제안 
미국 내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는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 졸업생들, 임상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 전략, 
조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나라별, 문화, 
언어에 따라 경험하는 차이를 조사하는 추가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자들은 
이 중요한 학술적인 대화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론 
미국에서 음악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겪는 전반적인 과정과 일반적인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걱정 요소들을 
미리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은 언어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캠퍼스 내 지원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적 
겸손을 기르며, 음악적 기술과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전략을 개발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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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출국 전부터 음악치료 전문 실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개요 

출국 전 과정 

정보 • 음악치료 공부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음악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보 수집 

• 원하는 조건과 학업 목적에 적합한 학교 조사(예: 정부 웹사이트, 음악치료 
협회 웹사이트, 관심있는 학교 웹사이트 방문) 후 지원 학교 결정 

• 지원하는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원서비, 기타 서류 등 작성 및 제출 
•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에 지원 및 합격 
•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학교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합격 여부 통보 받기 

• 유학생 담당자(DSO)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정보 
입력 

재정 • 최소 1년치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할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재정증명 
서류 준비 

• 유학생 담당자에게 재정증명 서류 제출 

비자 • 유학생 담당자에게 입학 허가서(I-20) 발급받기   
• FMJfee.com에 들어가서 I-901 SEVIS 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 저장 
•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학생비자 신청 
• 비자 인터뷰를 예약 후 필요한 서류들 지참하여 인터뷰 완료 
• 미국 학생비자 발급 후 여권과 비자 수령 
•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학위 프로그램 시작 날짜 기준으로 30 일 이내에 
미국으로 입국 

교과 중간 과정 

이민 및 세관 • 미국 입국 시 처음 들어가는 공항 (port of entry)에서 입국 신고 및 신고 
절차 완료 

• 해당 웹사이트(www.cbp.gov/I94)에서 입출국 기록(I-94) 전자열람 또는 
출력 

• 입국 후 유학생 관계자(DSO)에게 입국 사실 보고 

대학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준수 

• 현지 학교에 도착하면 국제 학생처(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체크인 
완료  

• 대학 측이 주최하는 입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 대학 측에서 추가로 영어능력 입증을 요구할 경우 추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완료 

• 대학 측에서 추가로 음악능력 입증을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 

• 대학 및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 

이민 규정 준수 • 항상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유지 
• 학기 중에 전임 학생 신분(full-time) 유지 및 학위과정 중 필수 요구 사항 
충족 

• 교내 또는 교외 취업 관련 모든 규정과 제한 준수  
• 학업 진행 상태를 살펴 적절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유지하고 관리 
• 언제나 유효한 I-20 또는 DS-2019를 소지 
• 개인, 프로그램, 재정 관련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국제 학생처에 
즉시 보고 

필수 교과 과정 이후 절차 

교육과정 
실습(CPT) 

• CPT 신청 조건, 지원 자격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이해 
• 학부생 또는 동등한 학력의 경우, 인턴십 시작하기 전 최소 한 학사 년도 
동안 전임 학생 신분(full-time)을 유지하며 CPT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 

• 음악치료 인턴십/취업 지원 및 면접 
• 음악치료 인턴십/취업 제안을 받고 수락  
• 인턴십, 입사 제안서(offer letter)를 유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CPT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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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다음 표는 본 논문이 출판된 시점에 확인된 국제 음악치료 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위 

정보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민 변호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국제 학생들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미 정부 부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 인턴십 책임자들 및 지도 교수와 협력하여 인턴십, 직장에 필요한 서류들 
작성 

• 음악치료 인턴십/직장을 시작하기 전 CPT가 포함된 새로운 I-20 발급 받기 
• 학부생 또는 동등한 학력의 학생들일 경우 인턴십 과목 수강신청 
• 유학생 담당자가 CPT를 승인 하여 I-20에 기재된 CPT 시작일에 인턴십 
근무 시작 

음악 치료사 자격 
시험 

• 음악치료 인턴십과 음악치료 학위 관련 모든 요구 사항 충족 
• CBMT에서 음악 치료사 자격 시험 신청 (https://www.cbmt.org) 
• 온라인 시험 형식, 영역, 문제 구조에 익숙해 지기 위해 CBMT가 제공하는 
기출문항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준비 

• 자격 시험 통과 후 국가 공인 음악치료사 자격증(MT-BC) 취득 또는 
떨어졌을 경우 30일 이내에 새 시험 재응시 

• 자격증 유지를 위해 최소 5년 주기 이내 최소 100시간의 Continuing Music 
Therapy Education(CMTE)학점 취득을 통해 CBMT에 이를 제출 

선택적 실습 
교육(OPT) 

• OPT신청 조건, 지원 자격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이해 
• OPT 지원 계획, 신청 절차에 관해 유학생 담당자와 상담, 필수서류 준비 및 
작성 

•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에 OPT를 위한 
추천서 입력  

•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전까지 OPT 신청  
• OPT 신청을 위해 온라인 I-765 양식 및 지원 서류들을 작성해 제출  
• USCIS에서 고용 허가증(EAD) 받기  
• 법적 이름, 주소나 연락처, 취업상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 정확하고 최신의 고용 이력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  
• OPT 완료 후 다른 학위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H-1B 취업 비자 • 반드시 전문직종에 해당하는 직업(예: 음악치료사 직책)의 기준을 
충족하는 직책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기 

• H-1B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고용주로부터 전문직 채용 제안을 받고 수락 
• 미국 내 고용주가 신청자를 위한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노동부에 제출 
후 인증 받기  

•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는 Form I-129 비자 신청서, 지원 문서 
및 수수료를 포함한 H-1B 비자 신청 서류들을 준비 

• 고용주가 USCIS에 H-1B 비자 신청을 제출하고 승인 통지 받기 
• H-1B 비자에 관련된 다양한 규정 준수 조건을 이해하고 충족 
• H-1B 비자 완료 후,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이민 상태를 
신청하거나 일반적으로 고용 기반 또는 가족 지원 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 

https://doi.org/10.15845/voices.v24i3.3986

